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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속 헌법 가치 되새긴다, ‘다시 온 0717, 
헌법 국민을 비추다’ 대국민 캠페인 진행

- 5월부터 제헌절까지 광화문 게릴라 강연, 헌법 필사챌린지 등 참여 가능   

  법제처(처장 조원철)는 제헌절 공휴일 지정과 국민주권의 날(12월 3일) 

신설을 기념하여,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를 국민과 함께 되돌아보는 

‘대국민 참여형 온·오프라인 캠페인’을 5월부터 제헌절(7월 17일)까지 진

행한다. 

  이번 캠페인은 헌법이 단순히 활자 속에 머무는 법 조문을 넘어 국민의 

일상을 지켜온 실질적인 가치이자, 미래 세대에 전수해야할 소중한 유산임

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. 법제처는 지난 1월 헌법 강의 대국민 공개를 

시작으로, 교육부ㆍ법무부ㆍ헌법재판소와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

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헌법 정신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. 

  캠페인의 핵심 행사인 ‘광화문 헌법 게릴라 강연’은 국민적 인지도가 높

은 ‘큰별쌤’ 최태성 역사 강사와의 협업으로 진행된다. 오는 12일(우천 시 

순연 가능) 광화문 육조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에서 최 강사는 치열한 

근현대사를 관통해 우리 곁에 자리 잡은 헌법의 역동적인 서사를 시민들

에게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, 헌법 가치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한층 높

일 것으로 기대된다. 

 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도 이어진다.  ‘나에게 헌법이란?’ 질문에 대

한 시민 717명의 진솔한 목소리를 담은 기획콘텐츠를 제작하며, 국내 대

표 문구 브랜드인 모나미와 협업하여 ‘헌법 손으로 남기다’ 필사 챌린지를 

진행한다. 특히, 이번 캠페인을 위해 특별 제작된 ‘헌법 에디션 모나미153

펜’도 배포하여, 국민들이 헌법 조문을 직접 적어보며 그 숭고한 의미를 



손끝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 

조원철 법제처장은 “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국민 주권의 의미를 국가적으

로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”라며, “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

람의 일상을 수호해 온 헌법의 가치가 다음세대까지 확고히 이어질 수 있

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”고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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